
연중 제19주일                                                                    2018년 8월 12일(나해) 2380호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오 미 나 방 진 우  장 미  최 미 화 

8시 미사 김 수 진  김 병 민  윤 금 숙 정 춘 홍 

11시 미사  최 규 호 최 윤 승 이 유 경  안 준 섭 

6시 미사  김 가 희 신 은 혜 문 소 영  이 승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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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예물준비성가 
  

215번 
216번 

영원하신 성부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498번 
1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 

파견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 요한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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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 복음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토론

을 하셨던 “생명의 빵”이 오늘 복음에서도 계속 이

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모세가 주었던 빵

과는 달리 배고프지 않을 빵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유대인의 호기심이 예수님과 토론을 하는 모습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의 호기심은 그들로 하여금 많

은 질문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재촉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

려온 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유대인들

은 문제로 삼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던 분

은 단 한 분;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

켜 주셨던 분이신데, 예수라는 “예언자”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괘

씸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

온 빵”이다, 라고 하신 뜻을 유대인들도 알아들었

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

신과 하느님을 동격으로 놓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신 것입니다. 그

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당신께서 주시는 빵은 바

로 당신의 “살”이며 이 살을 받아 먹어야만 구원받

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토론으로 많은 제자

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거북하다고 하면서 주

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거행은 오늘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며, 분부

이십니다.  주님께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최후의 만

찬 때 직접 행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

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

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

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의 행위가 상징

적인 의미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로 

하느님 안에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신앙으로 믿고 주님의 몸을 받아먹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성체성사를 매일 그리고 

매 주일 참여하는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면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지 잠깐 묵

상을 해봅니다. 

 

 성체성사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주님과의 

계약입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주님

께서 미사 때 말씀하신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당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신비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이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겠노라

는 약속을 주님께 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

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주

님께서는 통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용서해주

시려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 신비에 참여하는 

우리 또한 그분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 해주기로 주님께 약속합니

다. 

 

 나의 희생으로 내 이웃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용서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이웃

들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잘 

실천하기 위해 주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남희봉 벨라도 신부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  

 지난 주말에는 새로 임명된 제27기 사목과 임원

진 피정을 위해 1박 2일 뉴저지 뉴턴 성바오로 베

네딕도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이란 주제로 하느님 말씀 안에서의 봉사에 대해 생

각하고 단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피정이 끝난 주일 오후 뉴저지 패터슨의 한 성당에

서 우리 본당 출신인 박 주연 수녀님의 종신 서원 

미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이란 주제로 피정을 하고 살리시

오 수녀회의 종신서원 예식에 참례하면서 하느님

의 섭리가 위대하심을 다시 느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은총을 목격함으로써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힘들지만 참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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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부르심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라고 

하면 흔히 사제나 수도자를 연상해 나와는 상관없

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성소는 참 간단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어 당신

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

는 모든 이가 구원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소, 즉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요한 15: 16) 여기서 열매

는 더 많은 이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나

아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입니다. 

 

 이번 연중 제19주일 제2독서인 에페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에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

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

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22-24) 하느님의 말씀

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로 성소에 응답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삶의 모

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높고 낮음이

나, 빈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즉 

상호 배려와 존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약한 자, 높고 낮은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주인과 종……등등 이렇게 상하로 나누

어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에 서로 경계하고 시

기 질투하고, 반복하며 미워합니다. 이는 세상적 욕

망의 열매입니다. 결국 좌절과 분노와 파괴의 씨앗

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위 속세에 살면서 서로 섬기는 즉 상호 

배려와 존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

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이 가장 경계하는 그리

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뜨뜻미지근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이 열정적이지 않고 뜨뜻미지근

하여 제맛을 잃은 다 식은 커피 같지는 않은지 반

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신앙의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는 것은 아직 하느님의 사랑

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미국 트라피스트 수도원 수사 토마스 머튼 신부

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주 하느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제 앞길

도 보이지 않으며,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도 확실

히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

도 모르고, 당신의 뜻을 따른다는 사실이 당신을 

실제로 따르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저의 갈망이 실제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믿습니다……비록 제가 잘 알

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심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리 길을 잃고 죽음의 그늘에서 헤맬지라도 당신을 

항상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혼자 위험에 처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멘 

 

 우리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기 때문에 우

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좌충우돌하

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따르려는 우리가 사

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따르려

는 믿음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로 

더 성숙해집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새로 임명된 사목 위원들의 봉

사를 기대합니다. 또한 종신서원을 받은 박 주연 

수녀님의 섬김이 더 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신앙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례성사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도 하느

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갈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

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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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관광 

헌혈 행사  

일시 : 8월 26일(일)  8:30 a.m. - 1:30 p.m.  
주최 : 간호사회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입니다. 고귀한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혼인 교리  

  공동체 소식                                                                                                         2018년  8월 12일 

안나회 효도 관광  

일시 : 9월 8일(토) - 9월 9일(일) 
장소 : 롱우드 가든 

회비 : $120(회원), $150 (비회원) 
천주교 신자가 아닌분은 가실 수 없습니다.  
문의 : 성 글라라 (718) 877-6700 

성모 승천 대축일  

대축일 미사: 8월 15일(수) 7 a.m. & 8:30 p.m.   

헌금이 있습니다.  
*올해 성모승천 대축일은 의무 축일입니다.* 

요셉회 효도 관광  

일시 : 8월 18일(토) - 8월 19일(일) 
신정 기간 : 8월 12일(일)까지 

문의 : 이원흥 마르코 (917) 400-0565 
참가 신청자는 8월 18일(토) 9 a.m. 까지 성전  

앞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특강   

일시 : 8월 15일(수)  9 a.m.  
     8월 17일(금) 9 p.m.  
장소 : 성전  

강사 : 김인준 마태오 신부님  

8월 한달간 본당에 머물면서 사목을 도와 주십니

다. 도움을 주시는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

탁드립니다.  
김인준 마테오 신부님 약력 

199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리안힐 선교  

            수도회 입회  

2003년   2월 2일 종신 서원 

2008년   8월 23일 서품 

2013-2015년  로마에서 영성 신학 공부,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사목 

감사합니다.  

> 

유아 세례자 명단 “축하합니다!”  

지난 8월 5일(일) 김엘리 (안나), 김태순 (알렉산

더), 이지향 (소피아), 힉스유진 (조앤) 유아 세례

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유아 세례자를 축하하며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날짜 : 8월 16일(목)     
장소 : 성전 

찬미 : 8 p.m.  & 미사 : 8:30 p.m.  
미사 후 치유 예절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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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주말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12:30 p.m. 미사(영어)가 여름방학 동안 있습니다.  

학교 등록  

뉴욕/뉴저지 제3차 선택 주말 

일시 : 9월1일(토) 10 a.m. - 9월 3일(월)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주소 : St. Paul Abbey - Rt 206, Newton, NJ 07860 
참가 신청 : www.choicenynj.com  
신청 마감 : 7월 31일(화)  
참가 신청비 : $240 ($50 non-refundable deposit)  

2018-19년도 케루빔 성가대원 모집.  
대상 : 1학년– 5학년 (2018년 9월 기준) 
모집기간 : 8월 26일(일)까지 
문의 : 유남미 아네스 (201) 674-2368 

2018-19년도 로고스 성가대원 모집.  
대상 : 6학년– 12학년 (2018년 9월 기준) 
모집기간 : 8월 31일(금)까지   

문의 : 박미영 베로니카 (917) 225-2897 

2018년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9일(일) 

대상 : 만 3세 - 고등부 학생 

등록기간 : 8월 26일(일)까지 

접수 : 주일 -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평일 - 성당 사무실 

등록비 : $100 

(한 가정에 3명 이상 - 1명에게 장학금 해택)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비 

$10이 추가됩니다.  

등록비 납부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받습니다.  

문의 : 김 캐서린 (917) 943-2979 

어린이 데이케어 선생님 구함 

2018년 가을학기 한국학교 등록  

개학 : 9월 8일(토) 

대상 :  

등록기간 : 8월 26일(일)까지 

접수 : 교육관 교무실이나 성당 사무실 

등록비 : 학생 1명-$250, 2명-$480, 3명-$500 

문의 : 교무실 (718) 321-0095 

       사무실 (718) 321-7676

*등록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2019 방과 후 공부방 등록 안내 

기간 : 

시간 : 3 p.m.— 6 p.m.  

대상 : 유치원(Kinder) - 5학년 

등록 : 수시 등록 

문의 : 교무실 (718) 321-0095  

       사무실 (718) 321-7676

*등록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성경공부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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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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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소 

8월 1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김현우, 박재환, 황혜성 

 

  

  

우리의 정성  

연령회 월례회 

8월의 월례회는 없습니다.  

관심있는  신자분 께서는  관련 부장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과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환자 방문 및 사회봉사, 빈곤, 건
강등 사회복지에 관련된 제반 후원 사업과 교회

내 여러 단체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을 담

당합니다.  
 부장 : 우지섭 다미아노 (646) 539-0790 
청소년분과 
초, 중, 고등부 주일학교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지

원, 주일학교 각 행사지원, 청년 단체의 의견 수

렴 및 반영, 본당 행사 지원, 성소후원에 관한 사

항을 담당합니다.  
부장 : 손 저스틴 (347) 539-0790 

성제회 월례회 

8월의 월례회는 없습니다.  

울뜨레아 월례회 

8월의 월례회는 없습니다.  

2018 추계 꽃동네 성령 대 피정 
나약하여 어찌 기도해야 할찌 모르는 저희를 

도우시는 분이 협조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로마 8,26) 
성삼위의 사랑안에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업적과 희망의 메세지는 저희 모두를 

치유와 사랑의 감동으로 물결치게 할 것입니다.   
일시 : 9월 15일(토) 9 a.m. - 10 p.m.  

         9월 16일(일) 9 a.m. - 5 p.m.  

장소 : 가톨릭 회관 

주소 : 120 West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강사 : 김상엽 타대오 수사 신부님 

         심효보 안드레아 수사님 

접수 : (201) 230-5643 또는 (201) 956-0299 

접수비 : $40 (2일간), $20 (1일간) 

로사리오회 월례회 

8월 12일(일)  11 a.m. 미사 후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일시 : 8월 19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일시 : 8월 19일(일) 2 p.m.  채플  

본당 사목회 소개   

베드로회 월례회 

8월 19일(일)  12:30 p.m.  생활 상담소   



         미사봉헌       MASS OFFERINGS                                                          2018년 8월 12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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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 Paul  재  정   교  육  재  정   교  육 St. Paul 

광고주 모집 

 재  정   교  육  
장례보험 

미술교육명문 

홍익아트센터 

박종숙 데레사 

Tel: 718-445-9000 

35-82 161 St. Flushing 

듀 오 
결혼정보회사 USA 
201-242-0505 (NY) 

213-383-2525 (LA)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합니다. 

40-140 150 St.  
 

먹자 골목  

전상경마테오  

(347) 732-9808 

(718) 913-9736 

광고주 모집 광고주 모집 
43-20 214th PL 

Bayside, NY 11361 

718-225-8877 

정무검도관  
관장 임재경  

(바오로) 

삼 원 각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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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chool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Date: Wednesday, August 15th 
Time: 7 a.m. & 8:30 p.m. Mass 
There will be the Assumption of Blessed Virgin Mary 
Mass. There is the special collection. 

Recruitment of Cherubim Choir 
Grade : 1st Grade - 5th Grade  
Register : Until Aug. 26th (Sun)  
Questions : Nammi Yoo (201) 674-2368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ur-
rent members of the Cherubim must resubmit the ap-
plication forms as well.  

Blood Drive  
Date : Sunday, Aug. 26th  
Time : 9 a.m. - 1:30 p.m. 
Donate Blood is saving a life. Please share this lifesav-
ing gift.  

2018-2019 Sunday School Registration 
School Start : September, 2018 (Sunday) 
Fall semester Sunday School registration commence on 
Sunday, August 26th. 
Please refer to the registration form for more info.  

 
QUALIFICATIONS: 

 
 
RESPONSIBILITIES: 

 
 
Annual Salary (depending on credentials) 
Benefit Package Available 
Contact : Sr. Hur, Eugene Phone: 718-321-7676 
Email Resume and Certification to stpaulday-
care0629@gmail.com 

Recruitment of Logos (Teen’s) Choir 
Grade : 6th Grade - 12th Grade  
Register : Until Agu. 31sgt (Fri) 
Questions : Miyoung Park (917) 225-2897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Cur-
rent members of the Cherubim must resubmit the ap-
plication forms as well.  

2018 After School Registration  
When : Sep. 5, 2018 (Wed) - Jun. 21, 2019 (Fri) 
Grade : Kindergarten - 5th Grade   
Time : 3 p.m. - 6 p.m. (Mon - Fri) 
Registration period: Starting on July 30th (Mon)  
Contact : Education Center office (718) 321-0095 
Please refer to the slipsheet for more information.  

2018 Korean School (Fall Semester) Registration 
When: September 8th (Saturday) 
Fall semester Korean School registration until  
August 26th (Sun) 
Place for registration: Education Center office 
Questions: (718) 321-0095/(718) 321-7676 
Please refer to the slipsheet for more information. 

Alexander Kim, Eleanor Anna Kim, Joan Yoojin Hicks, 
Olivia Sophia Lee received the infant baptism on the 
last Sunday, August 5th.   



Universal Prayer 
 
 That we may work together to bring Christ, our daily Bread, to all people of the worl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all who have left the community of Christ’s faithful: that they may return to his supper table, 

let us pray to the Lord. ◎ 
 
 As Elijah was strengthened by food from heaven and walked to the mountain of God: may we find 

strength in the Eucharist for our pilgrimage to heaven,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Eucharist, sacrament of love, rid our hearts of all bitterness, harsh words, slander and 

malice of every kin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s Christ gave himself as an offering to God, a gift of pleasing fragrance, we too give our-

selves wholeheartedly to God and our fellow men and women, let us pray to the Lord. ◎ 

By Fr. Joseph Veneroso, M.M.  

God Comes to Us As Bread 

       Weekly Homily                                                                                                                                                            August 12, 2018 

  Having lived and experienced the poverty and hunger of millions of his fellow countrymen in In-
dia, Mahatma Gandhi said, “If God were to come to earth, he would surely come in the form of 
bread.” Gandhi knew God comes to fill our deepest need, and what do starving people need more than 
bread? The good news, known by most Catholics, is that God has already come, and continues to 
come to us, in the form of bread. 
 
  Not too long ago (fifty years to be exact) the Church Father’s gathered for the Second Vatican 
Council to bring Catholicism into the modern world. One of the things they looked at was how we 
pray the Mass. Vatican II changed the language of the liturgy from Latin to the vernacular (living lan-
guages, like English, Korea and Spanish). They wanted us not only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Mass, but wanted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Mass. 
 
  Centuries ago, people rarely received communion, sometimes even less than once a year. The clos-
est they got to spiritual communion with the Lord was when the priest elevated the host during conse-
cration (That’s why altar servers ring bells!) or during adora-
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As nice as these are, they are 
insufficient. Can you imagine being hungry and opening your 
refrigerator but just looking at the food and not eating? Jesus 
did not give us his body as bread to be looked at, much less to 
be locked up in a tabernacle. He wants us to take and eat, so 
that we digest his gift, he becomes part of us, we become one 
with him, and our deepest hunger is satisfied.  



  

19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2, 2018 (Year B)  No. 2380 

 

Hailey Oh Christine Chun Andrew Kim Clara Pyo 

Teacher Student Student Student  

Responsorial Psalm    ◎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Kings  
  1 Kings 19:4-8 (116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Ephesians      
   Ephesians 4:30-5:2 

Communion Antiphon 
   

 

Responsorial 
Psalm 

 

12:30 P.M. MASS 

Opening          Faith of Our Fathers 488 
Breaking Bread Closing Servant Song  377 

Breaking Bread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seph Han 

9:30 A.M. MASS 

Opening          Faith of Our Fathers 488 
Breaking Bread Communion Gift of Finest Wheat 

Eat This Bread 
324 
337 

Breaking Bread 

Offering Taste and See 341 
Breaking Bread Closing Servant Song  377 

Breaking Bread 

The bread that I will give is  
my flesh for the life of the world  


